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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해 
민관 공동 대응키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월 17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플랜트 시장의 대내외 환경과 업계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해외 

플랜트 진출 전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올해 9월까지 우리 기업이 수주한 해외 플랜트 규모는 총 38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13억 달러) 대비 약 80% 상승하였다. 다만, 이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 금액인 187억 달러의 이례적인 수치(outlier)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원전 수주 금액을 제외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 특히 해외 플랜트 분야 최대 시장인 중동에서는 

지난해 대비 15% 가까이 감소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시장 상황과 애로 사항을 

듣고 향후 정부 지원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정부와 

공적수출신용기관(ECA), 국내 주요 플랜트 EPC* 기업 10개 사가 참석하여 

해외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Engineering(설계), Procurement(구매), Construction(시공)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최근 중국, 인도 EPC 기업의 부상으로 글로벌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과 선별적 수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수주 지원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책임자 과  장 정근용 (044-203-5680)

통상협력총괄과 담당자 주무관 박성균 (044-203-5688)



참고  해외 플랜트 진출 전략 간담회 개요

□ 간담회 개요

 ㅇ (목적) 해외 플랜트 수주 관련 대내외 환경 및 업계 동향 점검, 

기업 애로 사항 청취 등을 통해 다각적인 민관 협력 방안 모색

 ㅇ (일시) '25. 10. 17.(금), 14:30~15:30

 ㅇ (장소) 정부서울청사 2층 무궁화홀

 ㅇ (참석 대상) 정부, 주요 플랜트 EPC 기업, 금융기관 등 16명

    * (정부) 통상차관보, 통상협력총괄과장, 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

    * (기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기업)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DL이앤씨, 삼성물산, 삼성E&A, 

SK에코엔지니어링, GS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 세부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30~14:35
('05)

▪ 모두 발언 통상차관보

14:35~14:40
('05)

▪ 2025년 해외 플랜트 수주 동향 및 향후 
대응 전략

한국플랜트산업협회

14:40~15:25
('45)

▪ 업계 동향, 애로 사항 청취, 자유 토론 기업별 발언 (약 3분)

15:25~15:30
('05)

▪ 마무리 발언 통상차관보


